
후지보 - 청결 기능 가공 시리즈 “청결착족” 발표 

후지보는 청결 기능 가공 시리즈로서 고기능ㆍ고감성에 대응하는 콘셉 브

랜드 “청결착족(淸潔着族)”을 발표하였다. 이 브랜드는 피부에 친근한 발수, 

발유 및 방오 등의 네 가지 가공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것이다. 이제까지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얇은 천 등의 가공도 할 수 있게 되어, 일반 의류 전반

에 폭넓게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결착족”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제까지 판매해 온 고기능 가공 “디스노

티스(Disnoticed)”, “트윈셋(Twinset)” 두 가지에, 새로 추가되는 테프코사의 최

첨단 기능 가공 “피튼위트(Fit'n-wit)”와 인비스타사의 “어드밴스 테플론

(Advanced Teflon)”의 두 가지가 합쳐져 4개 가공이 된다. 테프코사와 인비스

타사와는 후지보가 해외 공급도 가능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면을 중심으로 천연계 섬유에의 가공이 중심이 되어 있다. 

“피튼위트”는 미국 듀퐁사의 불소(fluorine) 수지로 원단 표면에 극히 얇게 

발수ㆍ발유 가공하고 뒷면에는 흡수하는 웻 페이스(wet face) 가공을 함으로

써 발수성이 있으면서도 통기성도 좋다. 

방오 가공인 “어드밴스 테플론”은 섬유의 주변에 분자 수준의 배리어를 만

들어주는 불소계 가공제를 사용하여 우수한 SR(Soil Resistant)성과 발수ㆍ발유

성을 겸한 “테플론” 가공으로 더러운 것이 묻은 경우에도 세탁물과의 친수성

으로 더러운 것이 잘 떨어진다. 

“디스노티스”는 땀이 옷에 배는 것을 방지하는 땀뱀 방지 가공이며, “트윈



셋”은 천의 뒷면에서는 발수하고 앞면에서는 흡한과 발산성이 있어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중요시 한 가공이다. 이들 두 가지 가공은 

모두 후지보의 독자적인 기술로 니트포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직물의 

경우에는 원사의 번수나 직물 조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피튼위트”, “어

드밴스 테플론”은 직물이나 편포에도 적합하며 얇은 직물에도 가공할 수 있

다. 

판매 계획은 2005년에 3억엔, 2006년에 5억엔, 2007년에 10억엔을 계획하고 

있다. 가공의 원단 값은 보통 가공용보다도 10~20% 높을 것이며, 스포츠 어

패럴을 중심으로 백화점, 전문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 

 


